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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흡연 대학생을 위한 캠퍼스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대상자들은 금연교육 참석을 권고 받고 5회기의 소집단 교육에 참여한 45명의 흡연대학생들이었

다. 교육 종료 후 대상자들은 12주에 걸쳐 전화상담과 문자 메시지를 제공받았다. 대상자들의 흡

연 량은 교육 전에 비해 소집단 교육 후, 교육종료 후 각각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대상자들의 교

육종료 후 금연 율은 42.2%였다. 대상자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스트레스, 흡연유혹정도는 유의하

게 감소되었으며 흡연에 대한 지식, 학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 후 더 증가되었다. 결론적으

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대학생을 위한 캠퍼스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때 대학생대상

의 캠퍼스 금연교육은 대상자들의 금연율, 지식, 대학금연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키는데 효

과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스트레스와 흡연유혹

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흡연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

한 캠퍼스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주요어 : 대학생, 흡연, 금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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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호흡기계, 심

혈관계, 그리고 소화기계의 수많은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어 조기사망과 불구의 가장 예방 가능

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DHHS, 2006).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 흡연율은

64%로 성인 남성 중 가장 흡연율이 높은 20대 흡

연율 50.8%보다 높으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흡연율 22.4%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흡연 대학생

10명중 4명은 금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미래 국민건강에 심각한 적신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6).

미국의 경우 2010년까지의 흡연율 감소 목표

치는 현재 전체 흡연율 20.9%에서 12.0%까지 낮

추는 것이나 흡연자들 중 80.8%는 매일 흡연하는

만성흡연자들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중재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들 중 성인초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의 흡연율은 일반인들의 흡

연율보다 50%정도 높은 30.6%로 이들의 금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교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06; Borders, Bacchi, Cohen, &

SoRelle-Miner, 2005). 그러나 흡연은 마약성, 중

독성 습관으로서 매년 5명중 2명이 금연을 시도하

지만 이들 중 단지 10%만이 성공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Lee, Kahende, 2007). 우리나라에서도

금연을 시도한 사람들 중에 23.4%가 한 달간 금연

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단지 8%만이 6개월 간 금

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어(한국금연

운동협의회, 2002) 재발율이 높은 흡연습관을 효과

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중재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Hajek, Stead, West & Jarvis, 2005)에 의하면 현

재까지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재발방지 중재

방안이 없으며 초기 금연을 유도하는 노력과 함께

유혹상황을 해결하도록 돕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

다며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발방지 전략 강

화보다는 중독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성인초기흡

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시도하도록 다양한 자

원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버스 정류장,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클리닉

과 금연콜 센터를 통하여 무료로 금연상담과 약

물투여를 실시하는 등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06). 또한 청소년

들을 위해서는 1995년 국민 건강증진법 제정 후

시도,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를 중심

으로 다양한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

며 교내에서 재량 학습시간을 확보하는 등 효율

적인 금연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이 되면 특

별한 제약이 없어 교내 음주와 흡연이 자유스러

워지며 흡연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서 새롭게 흡연이 시작되거나 흡연량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6; 한국금연운동협의

회, 2006).

우리나라 흡연 대학생 4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정미현, 신미아, 2006)에서 학생들의 34.8%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63.2%가 매일 흡

연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대학생인 20대에

형성되어지는 음주, 흡연,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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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위는 한 개인의 일생동안 유지되어져 중년

에 이르렀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건강문제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친다(양경미, 박찬성, 장정현 2004).

따라서 대학이 성인이 되기 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흡연 습관을 중재하기 위한 금연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에서 실시된 캠퍼스 내 대학생을 위한 금

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Borders, Bacchi,

Cohen, & SoRelle-Miner, 2005; Green,

McCausland, Xiao, Duke, Vallone, & Healton,

2007)에서는 캠퍼스 내 흡연예방 혹은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그렇지 않은 대학에 비해

학생들의 흡연율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금연율과 금연시도율이

높아 대학 캠퍼스 내 금연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

하고 있다.

대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비 흡

연자들에 비해 흡연 대학생들은 흡연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Budd & Preston,

2001),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urphy-

Hoefer, Alder, & Higbee, 2004). 또한 흡연을 새

롭게 시작한 대학생 대상의 질적 연구에서는 부

정적 감정과 같은 정서적 상황이나 친구의 유혹,

스트레스 등의 흡연유혹 상황을 흡연 시작이나

유지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Hayes,

& Plowfield, 2007; Lin, Lou, & Liu, 2004).

Nichter, Nichter 및 Carkoglu(2007)의 대학생들의

흡연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의 흡연 또한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또래 친

구들과 관련이 있으며 친구들로부터 고립되어 있

어 외롭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를 외부로 표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을 한다

고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대학생들의 주요 스트레

스원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와

가중되는 취업난, 그리고 과다한 학업량을 들 수

있으며(정미현, 신미아, 2006 재인용), 이미 중, 고

등학교 시절부터 흡연을 한 학생일 경우 니코틴

에 중독되어 흡연이 이미 습관화된 상태일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 당시 비 흡연자들도 군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하게 되고 다시 대학으로 복

학할 즈음에는 상습적인 흡연자가 되어 금연하려

는 의지는 있으나 쉽사리 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진행된 대학생 흡연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흡연실태, 흡연행위

및 관련요인에 관한 조사연구(김문실, 김애경,

1997; 안혜영, 2001; 진행미, 2001; 임국환, 이준협,

최만규, 김춘진, 2004; 정미현, 신미아, 2006)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소수의 교육 프로그램 개

발과 평가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일회성 교육 혹

은 대단위 강의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이

용한 연구(김소야자, 서미아, 남경아, 서미아, 박정

화, 2002; Seo, 2001; 황혜숙, 전진호, 김원준,

2004; 진행미, 2002)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된 금연교육 효과와 관련된 연

구에서는 총 3회의 집단금연교육을 한 후 금연목

표달성방법의 합의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3개월

후 금연율을 비교한 연구(최인희, 2005)에서 합의

군의 금연율은 20.7%, 비교군은 6.7%로 합의군의

금연율이 비교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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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종합병원 건강교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5일

간의 금연교육프로그램 이수자중 전화연락이 가

능했던 364명을 대상으로 금연율을 분석한 결과

이중 42.6%가 6년이 지난 후에도 금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김선애, 1998). 또한 우리나

라 전국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3개월 후 금연율은 38.6%로

보고되고 있다(송태민, 맹광호, 김대현, 서미경, 이

주열, 조홍준, 이해경, 최정미2005).

과거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대상의 금연교육은

준비된 전문인의 수나 비용효율적 면을 고려한

집단강의(최인희, 2005)방식이었다. 그러나 자아정

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의 대학생들에게는 집단강

의나 비디오를 통한 지식전달위주의 금연교육보

다는 정서적, 인지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자아인

식 증진과 흡연욕구 극복을 위한 실제적인 금연

전략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신성례, 이선우, 김

선경(2006)의 대학생 대상의 흡연예방교육연구에

서 소집단 토의방식교육이 학생들의 태도와 흡연

유혹정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소집단방식의 교육은 대상

자들이 각자의 스트레스 상황을 다른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토론하므로 대리경

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금연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

청각 교육과 토론을 위주로 진행되는 소집단 교

육과 추후관리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캠퍼스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파악하므

로 향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 프

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생을 위

한 캠퍼스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교육 전, 후 대상자

들의 흡연량과 금연율, 흡연에 대한 태도, 금연의

지, 지식, 스트레스, 흡연유혹 정도, 그리고 학교

정책에 대한 만족감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방 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흡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캠퍼스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

그림 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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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된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기간

본 연구 참가자는 교내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교 재학생 중 금연 교육

참석 권고를 받아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

지 2주간에 걸친 소집단 교육과 12주에 걸친 추

후관리 프로그램에 참석한 45명의 학생들이다.

1회기 시작 전에 사전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프

로그램의 종료 후 각 소집단별로 사후검사를 실

시하였고 대상자들의 익명성을 고려하여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지에 자신만의 고유 아이디를 기록

하게 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별도로 보관하였으

며, 두 번째 사후 조사가 종료된 후 고유 아이디

를 이용하여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짝을 찾아

입력하였다.

측정도구

흡연태도. Kremer, Mudde 및 Vries(2001)가

개발한 척도로서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측

정하는 6문항과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

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로 구분되는 7점

리커트(likert)척도로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6점～42점, 부정적 태도는 5점～35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하는 상황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흡연의 긍정적 태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62였으며, 부정적 태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66이었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긍정적 태도가 Cronbach’s α .70, 부

정적 태도가 Cronbach’s α .76으로 나타났다.

금연의지. 금연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는지

에 대한 의사로써 금연행위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척도이다(지연옥, 1993).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

점～20점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연옥(1993)이 군복

무중인 사병을 대상으로 한 도구의 타당도 검증

연구에서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7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

이었다.

흡연유혹. Lawrence(1988)의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Kremer 등(2001)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인용하였으며, 연구자들이 본

연구 참가자에게 맞게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문

항은 흡연기회(3문항 -‘술자리에서’, ‘카페, 노래방,

당구장과 같은 장소에 있을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친구(3문항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과 함께 있

을 때’, ‘친구가 흡연하자고 담배를 건넬 때’), 정

서(4문항 - ‘화가 났을 때’, ‘우울할 때’, ‘불안할

때’, ‘걱정이 있을 때’)와 관련된 10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

이었다.

흡연지식. 담배 및 흡연의 영향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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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디오 및 교육 내용에

기초하여 흡연 지식을 측정하는 20문항을 개발하

였다. 흡연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아니다’ 라

고 응답해야 하는 문항 8개와 ‘그렇다’라고 응답해

야 하는 문항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연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에게

서 금연 성공률이 높다’, ‘현재 건강한 사람에게는

흡연이 해롭지 않다’, ‘흡연은 주로 신체적인 의존

을 일으킬 뿐 정신적인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

‘담배연기를 깊이 들여 마시지 않으면 안전하게

흡연할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하여 손상된 신체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청소년 시기의 흡연이 폐

의 성장과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담배의

성분 중 니코틴은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흡

연은 음식물의 소화기능을 좋게 한다’ 의 8개 문

항에는 ‘아니다’라는 응답을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먹는 음식의 종류는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에 영

향을 미친다’, ‘니코틴은 헤로인과 비슷한 중독성

약물이다’, ‘금연시 기침이 증가하는 것은 몸이 회

복되는 표시이다’, ‘금연 후 저칼로리 식사와 운동

을 한다면 체중 증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

모가 흡연하는 경우 함께 하는 어린이들은 감기

와 천식에 잘 걸린다’, ‘담배의 성분 중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한다’, ‘담배를 피우면 피

로를 쉽게 느낀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

중(중풍)에 걸릴 위험이 높다’, ‘흡연은 일찍 시작

할수록 습관성이 강해진다’, ‘담배를 피우면 집중

력 및 두뇌활동이 저하된다’, ‘담배를 피우면 식욕

이 저하된다’,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심장질환의

발생을 증가 시킨다’ 의 12개 문항에는 ‘그렇다’를

정답으로 평가하였다. 총점은 20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흡연과 관련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이었다.

스트레스. 김미숙(1994)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도구를 황영숙(1996)이 수정, 보완했고,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재수정한 이지원(1997)의 도구를 이

용하였다. 도구는 4점 척도의 총 15개 문항중 대

학관련 4문항, 가정 4문항, 친구 4문항, 나 자신 3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4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

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재수정한 이지원

(199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2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이었다.

학교 정책. 학교정책관련 문항으로 교내에서

금연, 금주를 실시하는 정책과, 신입생에게 흡연,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 교내 흡연적발 시

금연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5점 척

도의 도구로 본 연구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점 만점에서 점수가 높을

수록 정책에 만족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다.

캠퍼스 금연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절차

본 프로그램은 흡연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자신의

흡연상황과 금단증상을 스스로 분석한 후 소집단

토의를 통하여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하도록 유도

하므로 인지 행동적 측면이 강조된 금연교육 방

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흡연대학생들에게 금연의지를 강화시켜 금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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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졸업 후에도 금연상태

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본 교육의 목적이었다.

5회기 캠퍼스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

육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캠퍼스 금연교육 프로그램 중 소집단교육은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총

5회기를 실시하였다. 교육은 연구 참가자 45명을

각각 15명씩 세 팀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수업이

마친 후 캠퍼스 금연교육 전문 강사에 의해 별도

로 운영되었다.

교육 내용으로는 흡연의 유해성, 금단증상, 금

연의지 강화훈련, 흡연유형파악 및 대처방안, 금연

의 장, 단점 및 인생의 우선순위 등이었다. 교육을

실시하기 전 사전 조사를 하였으며 매 회기 마다

참가자들을 위해 간식을 제공하였다. 참가자들은

4회차 소집단 교육 후 금연결심을 하도록 하였으

며 5회기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2주의 교육이 종료된 후 12주에 걸쳐 주 1회

씩 4회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다. 전화상담은 캠

퍼스 금연교육 전문 강사가 직접 참가자들의 흡

연여부를 파악하고 금연을 계속 유지하도록 용기

를 주는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4회의 전화상담 후

격주 1회씩 4회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12주

후 일산화탄소 측정과 함께 두 번째의 사후 조사

를 실시하였다<표1>.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흡연에 대한 태도,

금연의지, 스트레스, 흡연유혹, 지식, 학교 정책의

교육 전, 후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였다. 모든 통

계적 분석에서 1종 오류의 유의수준은 .05로 설정

하였다.

회기 교육 주제 교육내용 교육방법

1 흡연의 유해성

등록신청서 작성

사전설문 및 참석서약서 작성

흡연의 유해성과 심각성

집단상담

2 금단증상

흡연일지 확인

금단증상 이해하기

금단증상 극복 방안

집단상담

3 금연의지 강화훈련
흡연일지 확인

산행
집단상담

4 흡연유형 파악 및 대처방안

흡연일지 확인

흡연유형 파악하기

흡연욕구상황 및 대처방안

금연서약서

집단상담

5 인생의 우선순위

금연의 장, 단점

건강을 위한 선택(인생의 우선순위)

사후설문

집단상담

추후관리
주 1회씩 4회의 전화상담

격주 1회씩 4회의 문자 메시지 발송
전화상담 및 문자 메시지

표 1.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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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대상자

들의 전공영역이 인문사회(20.0%), 자연과학

(20.0%), 문화예술(31.1%), 보건복지(28.9%) 대학

으로 고루 분포되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84.4%, 여

자가 15.6%였다. 연령은 21∼25세 사이가 가장 많

았으며(66.7%), 종교는 기타가 42.2%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가 31.1%로 많았다.

대상자들의 흡연관련 특성

흡연을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가 51.1%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학(31.1%), 중학교

(15.6%) 순이었다. 친구흡연여부를 살펴보면 대상

자 전원이 흡연하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35.6%는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흡연 이유로

는 습관이 55.6%로 제일 높았고, 그 외에 스트레

스(13.3%), 니코틴 중독(11.0%), 친구(6.7%) 순으

로 응답하였다. 대학 캠퍼스내 금연분위기 조성

상태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는 대상자들의 73.4%

가 금연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4%만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금연 권유를 얼마나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11.1%가 거의 매일 받았다고 하였으며, 22.2%가

몇 번,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이 13.3%로 나타났

다.

캠퍼스 금연교육 전, 후 대상자들의 흡연량 변화

캠퍼스 금연교육 전 대상자들의 일일 흡연량

은 평균 8.95개비였으며 2주의 소집단 교육 직후

6.73개비로 유의하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t=3.577, p=.001. 교육 종료 후에 대상자들의 흡연

하는 일일 담배 개비수는 교육 전 8.95개비에서

2.03개비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7.794, p=.000.

특성 구분 n(%)

대학

인문사회 9(20.0)

자연과학 9(20.0)

문화예술 14(31.1)

보건복지 13(28.9)

성별 남자 38(84.4)

여자 7(15.6)

연령
≤ 20 12(26.7)

21~25 30(66.7)

>26 3(6.6)

종교

기독교 14(31.1)

불교 5(11.1)

천주교 7(15.6)

기타 19(42.2)

표 2. 대상자 일반적 특성 (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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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금연교육 전, 후 대상자들의 금연율

캠퍼스 금연교육 전 참석자 45명 전원이 흡연

자였으나 2주의 소집단 교육 직후 흡연자는 35명

으로 감소되어 22.2%의 금연율을 보였으며 교육

종료 후 흡연자는 26명으로 45명 중 19명이 금연

하여 42.2%의 대상자들이 금연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특성 구분 n(%)

흡연시작

중학교 7(15.6)

고등학교 23(51.1)

대학교 14(31.1)

군복무중 1(2.2)

흡연친구(명)

1~2 9(20.0)

3~4 20(44.4)

>5 16(35.6)

흡연이유

니코틴중독 5(11.0)

습관 25(55.6)

스트레스 6(13.3)

친구 3(6.7)

다이어트 3(6.7)

기타 3(6.7)

금연분위기

매우조성 17(37.8)

조성 16(35.6)

보통 10(22.2)

조성되지 않음 1(2.2)

전혀 조성되지 않음 1(2.2)

금연권유

거의 매일 5(11.1)

몇 번 10(22.2)

별로 받지 않음 12(26.7)

거의 받지 않음 8(17.8)

한 번도 받지 않음 6(13.3)

무응답 4(8.9)

표 3. 흡연대상자 캠퍼스 금연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N=45)

구분 M(SO) t p

교육 전 8.95(5.09)
3.577 .001

소집단 교육 후 6.73(5.37)

교육 전 8.95(5.09)
7.794 .000

교육 종료 후 2.03(2.52)

표 4. 캠퍼스 금연교육 전, 후 일일 흡연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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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 후 대상자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금

연의지, 지식, 스트레스, 흡연유혹 정도 비교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한 후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교육전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3.25,

p=.002. 금연의지는 교육 전, 후 차이가 없었으며,

t=.477, p=.636 지식은 교육 후 유의하게 상승하였

고, t=-3.352, p=.002, 스트레스에서는 하위요인 중

대학과 가정, 친구관련 스트레스에서 감소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흡연유혹에서는 부정적 정서에

서만 감소되었으며, t=2.512. p=.016, 친구나 기회

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표 6).

교육전, 후 대상자들의학교정책에대한 만족감

캠퍼스 금연교육과 관련되어 교육 전, 후 대상

자들의 만족감을 비교해본 결과 대학의 교내 금

연, 금주정책과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교내 흡연 적발자 캠퍼스 금연교육

구분 흡연자(명) 금연자(명) 금연율(%)

교육 전 45
10 22.2

소집단 교육 후 35

교육 전 45
19 42.2

교육종료 후 26

표 5. 캠퍼스 금연교육 전, 후 금연율

사전 사후
t p

N M(SD) M(SD)

흡연

태도

긍정적 43 17.60(5.41) 15.28(6.13) 3.252 .002

부정적 41 26.22(5.66) 25.85(7.34) .249 .804

금 연 의 지 44 16.25(2.67) 16.00(2.85) .477 .636

지 식 42 13.33(3.83) 14.93(3.92) -3.352 .002

스트

레스

대학 45 8.98(3.13) 8.11(3.29) 2.145 .038

가정 45 8.98(2.97) 8.29(2.96) 2.238 .030

친구 45 7.31(2.10) 6.56(2.33) 2.672 .011

나 자신 45 6.96(2.34) 7.42(2.46) -1.735 .090

흡연

유혹

친구 44 12.55(3.73) 12.18(3.25) .890 .379

기회 44 12.41(3.23) 12.09(3.56) .699 .488

정서 44 16.41(4.90) 14.82(4.66) 2.512 .016

표 6. 교육 전, 후 대상자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금연의지, 지식, 스트레스, 유혹 정도 비교

사전 사후
t p

N M(SD) M(SD)

학교

정책

금연정책 44 3.23(1.05) 3.48(1.06) -1.758 .086

금주정책 44 3.02(1.08) 3.00(1.25) .141 .888

흡연예방교육 44 2.98(1.04) 3.18(1.12) -1.648 .107

교내흡연 적발자교육 44 2.93(1.24) 3.32(1.11) -2.321 .025

학교정책 전체 44 12.16(4.06) 12.98(4.15) -1.815 .077

표 7. 교육 전, 후 대상자들의 학교 정책에 대한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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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교육 후 만족감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2.321, p=.025.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흡연자를 위한 캠퍼스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

로 교육 전, 후 대상자들의 흡연량과 금연율, 흡연

에 대한 태도, 금연의지, 지식, 스트레스, 흡연유혹

정도를 비교하며, 교내 금연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정책에 대한 만족감을 파악하기 위하

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 참가자들의 흡연관련 특성을 살펴볼

때 친한 친구 중 흡연친구를 3명 이상 가지고 있

었던 비율이 80%였으며 이는 대학생들의 흡연이

유 중 친구유혹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Lin,

Mou, 그리고 Liu(2004)의 연구와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흡연이유로 습관과 스트레스가 가

장 많았으며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흡연이

유에 대해 보고한 김명식과 권정혜(2006)의 연구

와 동일한 결과이며 외국 대학생들의 흡연이유와

도 같은 결과(Lin, Lou, Liu, 2004; Budd, Preston,

2001)임을 알 수 있어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 방안을 모색

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니코틴

중독 보다는 습관이 대학생 흡연의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생각해 볼 때 생리적 금단 증상을 완화

시키기 위한 약물요법보다는 학생들의 흡연습관

을 중재할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캠퍼스 금연교육 전, 후 대상자들의 흡연량 변

화에서는 소집단 교육 직후 보다는 교육 종료 후

에 흡연량이 더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금

연율 또한 소집단 교육 후 보다는 추후관리가 제

공된 교육 종료 후 더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Bandura(1977)의 자기 효능감 증진자원인

설득이 효능감을 증진시켜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이론을 뒷받침 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지행동과 행동주의 금연교육을 실시한 후 일일

평균 흡연량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금연자 또한

증가했다는 김명식과 권정혜(2006)의 연구 결과와

도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어 추후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는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소집단 교육

을 실시한 후 문자 메시지 혹은 전화 상담을 통

한 추후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육 종료 후 금연율

42.2%는 우리나라 성인대상의 5일 금연교육의 효

과 42.6%(김선애, 1998)와 흡사하며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금연율 38.95%(송태민 등, 2005)보

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금연교육의 중장기 효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금연지속 동기와 금연을 유지하는데 의미있는 요

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의 교육 전, 후 흡연에 대한 태도, 금

연의지, 지식, 스트레스, 유혹정도를 비교한 결과

흡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소집단 교육 후 유의

하게 더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흡연에 대한 시각이 더 부정

적으로 변했음을 시사한다. Bandura(1977)의 사회

인지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인지, 환경, 행

동요인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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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으며 지식과 태도는 인지요인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어 흡연하는 대상자들의 행동을 변

화시키는데 있어 지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

소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연교육 후 교

육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할 때 지식과 태도를 살

펴보게 되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한후 대상

자들의 태도가 변화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교육했을 때 교육을 받은 집단에

서 흡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 되었다

는 연구(노원화, 강복수, 김석범, 이경수, 2001)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들과 마찬가지

로 대학생들도 구조화된 금연교육을 제공한다면

흡연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대학생들의 흡연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정미현, 신미아, 2006)에 따르면 흡연

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는 성인의 것보다 더 부

정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들의 지식점수에서는 총 20점 만점에

교육전에는 13.33점, 교육후에는 14.93점으로 유의

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도

구를 이용하여 흡연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이들의 지식을 측정한 결과 평균 17.83을 나타

낸 결과(신성례, 이선우, 김선경, 2006)보다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어 금연하는 대학생 보다는 흡연

대학생에서 지식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중, 단기적 영향에 대한 내용도 포

함할 필요가 있으며 흡연지식과 태도와 양의 상

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정미현, 신미아, 2006)

를 고려할 때 지식은 대상자들의 태도를 변화시

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교육 전, 후 대상자들의 금연의지 정도를 비교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대상자들이 모두 금연권고를 받고 교육에 참

석한 이유로 인하여 교육전부터 20점 만점에

16.25점의 높은 금연의지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교육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금연학생들

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금연의지를

측정한 연구(신성례, 이선우, 김선경, 2006)에서 금

연하는 대학생들의 금연유지 의지가 18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흡연자들의 금연의지는 금연자

들의 것보다는 낮은것을 알 수 있어 추후 연구를

통하여 금연의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

학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인지

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모두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시작한 6월은 학기말 고사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으며 면대면 교육이 종료되고

사후 설문을 받았던 시기는 학기말 고사 직전인

관계로 학생들의 스트레스정도가 높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후 스트레스 정

도가 감소된 점을 감안한다면 흡연유혹상황과 구

체적 금연전략을 5회기의 소집단 토의로 구성한

본 연구의 캠퍼스 금연교육프로그램이 대상자들

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비교 집단을 두

어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흡연동기로 호기심과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요

인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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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최지호, 양윤준,

서홍관, 1995; 정창근, 이윤지, 김영선, 박기흠, 성

낙진, 1999; 신성례, 장성옥, 김상숙, 2004).

대상자들의 흡연유혹정도에서는 친구의 유혹

이나 흡연기회에서 느끼는 유혹보다는 부정적 정

서가 있을 때 가지는 유혹정도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흡연유혹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

략을 토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할애하였

으나 앞으로는 친구의 유혹이나 흡연기회가 있을

때 흡연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더

강화시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들도 친구의 압력 때문에 흡연을 시작한다

는 연구결과(Lin, Lou, Liu, 2004; Hayes,

Plowfield, 2007)를 고려할 때 친구의 압력이나 흡

연권유가 있을 때 이를 극복하는 전략을 교육프

로그램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전,후 대상자들의 학교 정책

에 대한 만족감을 살펴볼 때, 교내에서 금연, 금주

를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3.23, 3.02점으로 금주보다는 금연정책에 대

해 만족감이 다소 높았으며 신입생전원에게 흡연,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2.98점

으로 다소 만족감이 낮은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교내 흡연적발 시 금연교육 참석 의무화에 대한

만족감에서는 2.93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감을 나

타내었다. 그러나 교육후 대상자들의 교내 흡연관

련 정책 중 가장 점수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 문

항은 금연교육 참석 의무화에 대한 항목으로 비

록 의무적으로 금연교육에 참여를 시켰으나 교육

후에는 이러한 대학정책에 대한 대상자들의 이해

도가 높아졌으며 만족감 또한 상승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대학생들의 흡연율이 높게 유

지되고 있으며 대학 캠퍼스내 금연교육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1990년 후 대학생 흡연율이

급격히 상승된 미국에서도 단지 27%만이 건물내

금연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81%에서 공공장소 금

연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40%의 대학에서 금연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Wechsler,

Kelly, Seibring, Kuo, Rigotti, 2001). 금연이 제도

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캠퍼스에서 자유스럽게 흡

연이 허용되는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할 때 대학

캠퍼스내 금연정책의 실시여부와 이에 대한 필요

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하루속히 필요로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대학생을 위

한 캠퍼스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때 대학생대상의 금연교육은 대상자들의 금연율,

지식, 대학금연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데 효과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스트레스와 흡연

유혹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대학생들이 의무화된 금연교

육 참석 후에도 대학 당국의 금연교육 참석 의무

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 대학 캠퍼스 금연구역 확대 및 교육적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과 여학생수의

차이가 있었던 관계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대

학생에게 확대 해석 하는데는 제한이 있다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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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흡연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

연교육 프로그램과 교제가 개발되어야겠고, 프로

그램의 장․단기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교 학

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양한 기관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발달적 특성과 흡연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흡연이 용납되는 대학과 규제되는 대학

캠퍼스의 환경적 요인이 대학생들의 흡연율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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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chool 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Sung-Rae Shin Sun-K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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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school 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The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Fourty five

smoking students who we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smoking cessation program received 5

sessions of smoking cessation education consisted of small group discussion led by smoking

cessation leaders. Twelve weeks of follow up care, consisted of telephone counseling and

short message service was given. Student's smoking amount, smoking cessation rate,

attitude, intention, knowledge, stress, tempta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policy was

measured. Student's smoking amount was decreased. The smoking cessation rate was 42.2%

after the 12 weeks . The attitude became more negative, the level of knowledge, satisfaction

on required attendance of campus 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was increased after the

education. The level stress, smoking temptation was decreased. This school 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was effective for increasing smoking cessation rate, knowledge, and

satisfaction on school policy, decreasing the level of stress and temptation. In the future, more

efforts should be given to develop campus 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Keywords : College students, Smoking, Smoking cess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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